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固有한 古代文字 사용설에 대 하여 

李 觀 洙
(弘益大 敎授. 國語學)

1. 

訓民正音이 창제 (1443)되 커 이 천에 고유한 古代文字를 사용했 다는 설은 

訓民正音의 起源을 캐는 운제에서 비롯되었다. 

訓民正音의 起源을 우러 나라의 이 웃에 있는 모든 나라의 文字에 서 찾아 

보기도 하였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함을 보고， 그 연원을 

우러 나라 안으로 폴란 것이 古代文字 사용설이다. 

訓民표音이 창제되 기 이 천에 漢字의 차용이 아닌 우리 의 고유한 古代文

字를 사용했다는 설은 한뻗 權德奎(l890~ 1950)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그 

는 「朝蘇語文經繹J (l923: 162-171)에서 ‘訓民正音이 그 이천의 朝蘇文字

의 復興’이라고 하여 古代文字 11 종을 내세웠는데 다음과 같다. 

@ 三皇內文 @ 神誌~.‘옳￥ @ 法首橋E쩔文 @ 王文文字 @ 手宮文字 @ 南海島刻

文 (2) 刻木字 @ 句麗文字 @ 百뺑文 @ 훌깨海文 @ 高훌흉國홉 

한결 金允經(l894~1969)은 ‘한글의 起源이 우리의 古代文字에 있다’라 

고 하고 「朝蘇文字及語學史J (l938: 46-57, 154-156) , r새로 지윤 국어 

학사J (l963: 21-28, 61-62)에서 9 종을 열거하였다. 

@ 三皇內文 @ 神誌秘、詞文 @ 王文文 @ 刻木文 @ 홉句훌훌文字 @ 百濟文字

@ 영iJJ#훌文字 @ 홈題文字 @ lml :tL 

또 退했 權相老(l879~ 1965)는 「朝蘇文學史J (1947: 7-13)에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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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의 文字가 꼭 있었든치 없었든치 알 수는 없지만 ‘글월’만윤 있었먼 

것이 事實’이라고 하여 8종을 제시하였마. 

@ 三皇內文 @ 秘짧文 @ 法首橋陣文 @ 王文의 文字 @ 南海石刻文 @ 찢l木 

文 @ 天符經文 @ 玄妙앓文 

그 후 李繹(1898~1967)은 「國語學論政」에 서 줬岩集과 海東繹史의 기 록 

을 들어 이 른바 助羅文字說올 주장하여 이 것 이 우리 古代文字임 을 주장 

하였다. 

이와 같이 古代文字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냐 그 견해가 일치된 정윤 文

字(言語材)가 천하치 않은 것으로 古文敵에 껴어 있는 片言틀에 불과한 것 

물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宋鎬洙(1廣場J 1984. 1 월 호)가 ‘한글은 世宗 이천 

에도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연서 그것응 樓君三世(지금으로부터 약 430() 

년 천엄) 빼 만들어진 ‘加臨多文’이라고 하연서 지금의 한글과 거의 같은 

字型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후설) 

지금까지 알려진 古代文字의 출처 는 다읍과 같다 1) 

@ 三皇內文…뿔 밟홉. 1抱朴子J(內篇 卷之十八 地휩 : 홉홉帝東到뽑표， 過風山， 見

뽕府先生， 受三皇內文， 以썼검萬神) 韓致빼. 1海東繹史J(卷一. r抱朴子」뢰用) 

@ 神誌秘詞文…徐居표. r東文選J(卷一百二十 健元I찢神道牌옳 : …書雲觀훌藏秘記 

有九짧짧땐옆之圖， 建木得子， 朝靜.!ln~훌뾰之說出自歡千載之前， 由今乃驗) 權文海.

「大東題府群玉J(卷Z十三 : {山名， 神誌， 뾰君時Á. 自號仙Á) r龍飛쩌1天歌J(卷 

三第十죠章註 : 局， 圖局iI1.. 九훌圖局， 神誌所據圖짧之名也， 름東國歷代定都， 凡

九變其局， 井릅本朝受命建都之事) -然. r三國遺짧J(卷第三 寶藏奉老 普德移

6흉 : C…又按神誌秘詞Pfii:. 蘇文大英弘J1:井注. JlIJ蘇文乃職名， 有文證， 面傳즙， 

文A蘇英弘序. 未詳흥k是J) r世祖實錄J(卷七三年죠月여子 : 꿇八觀察便日， 古朝;

解秘詞， 大辯說 • 朝代記 • 周南速士記 • 誌公記뿔， 三A記錄， 修橫企所. -

百餘월， 動l天짧 • 廳風錄 • 通天웠 .... 等文훌，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

上， 以自願훨冊며題， 其廣짧公私及츄社) 

@ 法首橋짧文…「후맺誌J (쭈짧法首橋， 有古뽑， 非끓非楚非훌.Á莫能용용， …찢未 

(宣祖十六年)二月 , 鋼훌石뽑之裡子法首橋者， 버而視之， 則折흙三段， 짧文非훌훌 

1) 金敏洙(1980) : r新國語學史J pp.38-40 에서 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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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如첼홈樣， 或謂此是뾰君時神誌所톨~. 慶久遺失)

@ 王文文字... r文化柳民讀J(王文훌文字， 而如훌如符， 文JlP受鏡之父)

@ 手宮文字… 日 中 目 쩔. r小樓의 古代文字J (北海道 小협 手宮훌大의 훌￠쳤U文字) 

@ 南짧石刻文…慶尙南道 南훨都 二東面 良河里 地面岩石上의 岩刻文

@ 갖U木文…廣 挑思願. r梁홉J(卷죠十四 諸훗傳 : 新羅者， 其先本辰韓種也.與

홉훌뼈相類， 無文字， 刻木옳信) 

@ 玄행옳文…李宜白. r좀훌集J(金留期寧水淸龍뼈좋. 月夜有老A쏘予짧下， 點農

開卷， 숭就視之， 字若했훌不可讓.~問冊名. 老A티， 此冊凡三卷， 名日玄행옳 

東方流來道홈， 上古桓雄훌g仙創造十餘章， 其後解훌잊澈f山뻐j述. 作四十章， …) 寒

松홍 

@ 짧ßfL…蘇連置. r均如團J(我했之才子名公解P今康什， 彼土之總隔碩德， 莫解鄭諸，

짧|復康文如帝網交羅， 我켜P易讀， 쩔m似했홉連布， 彼土難옮) 

@ 天符經文…뿔宇 全秉薰. r精神哲學J(第-卷 東尊神뿔홈君天符짧註解짧言 : 東

_R11山톨崔致遺티. ~훌君天符經八十-字神志훌， 見於古牌， 解其字， 敬刻白山)

@ 홈句麗文字 ... 옳홉휩. r三國史記J(卷第十一 : 훌康王十二年春， 北짧奏. ðx國人

入짧， 以片木掛樹而짧， 짧取以없， 其木훌十죠字~. .路國與黑水國Å. 共向新

羅國和通)

@ 百濟文字…옳富휩. r三國史記J(흉第二十四 : 近혐古王三十年.古記죠， 百햄 

開國E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土高興， 始有훌記，然홉興未홈題於他홉，不 

知其何許λ‘也)

@ 빼海文字 •. . 륨 없j뼈. r흩홉홈J(卷一百九十九下 列傳第百며十九 北%澈海蘇뼈 : 

…風洛與高麗及찢판， 頭有文字及홈記) r高麗史J (世家 卷第一 : 太祖八年…， 康

武팀時， 高句麗A大祚榮走保遺東. }j흩宗封뚫漸海홈1‘王， 因검稱澈海國， 井有~!]l餘

빼뼈等十餘國， 有文字禮樂官府힘~) 

@ 홉麗文字…李德환. r淸牌짧J(卷三 寒松훔曲 : 高麗張延祐興德縣Å. 월췄宗朝짧g흩 

華횟. 官조戶部尙훌， 又名품山. 其時樂府有寒松훔曲， 홉有A뿔此曲於훌底， 훌 

漂流3?:江南， 江南A末解其詞， 光宗時품山奉使江南G훨似是吳越錢B;;時). 江南A

問其曲意， 품山作詩釋之티， 月 白寒松夜， 波安鏡浦秋， 哀嗚來又去， 有信-沙團，

案此說則흙隨時別有國홈， 以釋方言， 如新羅更讀. 本朝힘11훌而未可考ilz) 日 行智，

「힘11釋옳文解J(홉麗模훌元祐遇寶背文」ι字， 如今文오字. 前代遺文， 可以實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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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고유의 古代文字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文績들의 기술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言語의 歷史的 쩌究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시되는 자료는 냥아 있는 

言語材이며， 그리고 그것윤 言語學的 짧究方法에 의해서 論證이 되어야 

한마. 후세의 기록인 文題률윤 확설한 言語材률 제시하지 웃하는 이상 결 

정척 典據로는 삼을 수 없는 것이다. 言語의 기원운 너무 요원해서 알 수 

없￡냐 文字의 기월윤 우리가 알 수 있는 뱀위 안에 드는 뭄제록서 여러 

가지 흔척들이 남아 있다. 

안류 역 사률 천후하여 제 나름대 로 종족의 특성 에 맞게 文字를 만들었 

다.Å類가 文字의 필요성올 느꺼게 펀 것윤 國語가 가지는 時間的 호間 

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朝一갖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 A智의 발달과 며불어 서서히 生成되어 온 것이다. 

짜라서 文字發達史는 言語發達의 一般的안 발달 과정 , 즉 보펀 타당성 의 

-般的안 왼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文字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慶史時代에 들어 애듭올 매어 뭇 

을 천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는 남아메리카를 비롯 한국 • 중국 • 일본 • 

티뱃 및 유렵 둥 세계 각지에서 그 혼척올 찾아볼 수 있다. 

中國古代의 키 록에 의 하연 ‘上古結觸而治 後世聖A 易之以書횟’ (將伯健，

文字學幕훨 : 19)라 하였고， 朱熹는 ‘結觸 今짧洞諸蠻有此f십’ 이 라 하였으 

며， 嚴如滾윤 ‘옮民不知文字 ...... 住善記觀有忘則 結於編’이라 하얘 ‘結觸’

이란 것이 古代 中國에만 있운 것이 아니라 이웃 여러 요랑캐들이 이 풍 

슐율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우러 나라에 대해서도 梁畵諸훗傳 新羅條에 ‘無文字 刻木옳信’이라 하 

였으나 서로의 기억을 몹는 수단으로 나우에 눈융 새져 뭇율 교환하였음율 

쌀 수 있다. 후세 崔萬里의 訓民正音 反對上訴文 가운데서도 ‘若我國元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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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文字 如結觸之世 站借꿇以資一時之用續可 而執正議者…’라 하여 文字71-

없었융 혜 옛 사랑률의 생각의 보존이나 천달 방법의 일단율 말해 주고 

있다. 

서기 10 세기경 잉카(Inca)족에 의해 건설된 잉카 제국에 있어서도 역 

시 매듭 제도가 있어 이를 qipus 라고 했는데 페루말로 매둡이란 뭇이다. 

이와 같이 매듭처렴 기억을 품기 위한 수단A로는 지금도 미개인 사이 

에 쓰이고 있는 아메리카 토인의 자개때 (wampum)률 둘수 있고， 요스트 

레 알리 아 둥인의 사자의 막대 (messenger stick)를 들 수 있다. 물흔 이 러 

한 것윤 文字는 아니나 文字의 선도척 구실을 한 것￡로 볼 수 있기 혜품 

에 이러한 것을 쓰던 시대를 ‘기엽톱기 시대’ (memory stage)라 한다. 지 

구상에 남아 있는 이러한 흔척들은 A類의 思考의 발달 과정이나 인류 품 

화의 창초 과정을 추정승게 하며， 이는 또 文字生成過程이 비슷하다는 것 

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古代文字라는 것도 대부분 傳說的인 이야기로 확층이 없는 

것이며， 文字의 단계에까지 발천하지 뭇한 績홉文字(pictography)이거냐 

漢字 흑은 漢字借字體系를 두고 하는 말일 것 이 다. 

우리 나라의 先史時代의 岩刻윤 수십 종이 념 고 있A며 , 南홉훌島의 石갖u 

文에 태해서도 종래와 다른 線刻畵라는 견해가 발표되었고 학계에서도 대 

부분 古代의 岩刻畵로 보고 있다. 이러한 岩刻畵도 대개 先史時代에 풍요 

릎 빌먼 종교 의식의 유척ξ로 얄혀졌다. 이러한 것은 우리 古代의 聚天

歲式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民族f專來의 線찾U畵임에 틀립없을 것이다. (옳 

敏밟 : 1980 : 38-41) 

기억품키 시대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 文字가 生成되는데 續畵와 象形의 

과정을 거쳐 文字生活에 펀리한 表意文字와 表音文字로 發展한 것이다. 

오늘날 表홉文字안 英語도 이 접 트의 續畵文字에 서 발달한 것 이 다. 

中國의 漢字도 續畵文字와 연줄하여 발달한 것 인데 鐵雲藏龜(劉薦. 1903) 

에 의 해 서 알려 잔 中國最古의 股代의 甲骨文字도 약 3000~3500 년 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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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에 漢字借字體系가 아난 고유한 古代文字를 사용했다는 셜은 그 字

型이나 音素體系에 대해서 어엔 설명이나 言語材도 없기 예문에 推斷하기 

는 어렵지만 訓民正훌과 비슷하다는 것을 천제로 한 말일 것이다. 

文字生成 초기에 일반척인 형성 과정올 거치지 않고 音素文字가 탄생한 

다는 것은 일반적인 발달 과정이 아니기 혜문에 믿기 어려운 일인 것이며， 

그러고 그러한 言語材가 어떼한 형태로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고유한 古代文字를 썼다고 아무리 강조하여도설득력이 없는 일안 것이다. 

천해 내려요는 傳說的인 아야기에 時代에 따른 한갓 똥論에 불과한 것 

이다. 

3. 

古代A에 대한 文字生活에 대하여， 거슬러 살펴볼 혜 그들이 최초로 정 

한 文字는 확살한 물증이 없는 한 漢字일 가능성이 높다. 

漢字의 傳來時期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 안언할 수는 없지만 

文題에 짜르연 서기 천 3 세기경4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때는 中國의 戰

國時代(BC 403-256)로 華北地方의 대혼란으로 部族東進과 함께 遭寧좁 

鎬文化가 수업되었A며 藏나라 流民에 의한 衛滿朝蘇이 수렵되었다. 그 

후 漢武帝에 의해 衛滿朝蘇이 멸망하고 漢四都(BC 108-313 AD)이 성립 

되는 한펀， 三國이 部旅國家로 성장하던 시기였다. 漢文傳來는 三國에 따 

라 다르나 技餘에서 칼렌 홉句麗는 國初부터 漢字가 쓰였음을 다음의 기 

흑으로 알 수 있다. 

‘技餘 ...•.. 其印文를澈王之印 國有故城 名澈城 蓋本澈組之地面而技餘王其中 自謂

亡Á. j!:ß 有似也’ (三國촌‘ 觸;t、東쫓傳) 

그리 고， 三國史記에 佛敎傳來와 太學設立이 小짧林王 二年(372)인 것 으 

로 되어 있다. 

1 세 기 청 의 2f南 龍뼈의 括觸陣文， 357 년 黃繹 安f륨의 高句麗 &훌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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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훌웰銘 풍의 金石文은 漢字의 傳來時期냐 使用段階 둥을 시 사하고 있는때 

그 후 본격척A로 漢字借字時代로 들어가게 되었다. 

漢字借字의 첫 단계는 A名 • 地名 • 官名 풍의 표기였는데， 처음운 借音

의 방식으로 中國에서의 外來語表記의 方法과 같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漢字의 借訓은 일차적인 表記方式은 아닐 것이며 점진적으로 발천하 

여 獅歌에 서 볼 수 있는 것 과 갈윤 音訓{홉에 의 한 漢字借字表記體系가 확­

렵되었을 것이다. 

借字體系에 대 하여 완천히 규영되 지 는 않았￡냐 借字體系에 의 힌- 몇 에， 

를 제시하연 다음과 같다. 

阿且城， 味ftt훌， 史끼縣， 今7JJPY.縣

鄭후王， 居七夫， 居梁솟， 內夫

及R千， 一R주. 奈末， 道便

이 러 한 借字體系의 발달윤 鄭tL. 更讀 • 口흡이 라는 체 계 를 갖게 되 었 는 

데 漢字를 벌어 쓴 借字表記體系안 점에서 동일한 것이나 그 월리와 용도 

에서 각기 달리 붙여진 名稱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위에서 보인 예와 

같이 처음에는 A名·地名·官名 퉁 간단한 固有名詞로부터 시작하여 鍾

싫 • ~;fr~뺑l • q흉籍 둥에 미치고 마첨내는 新羅 獅歌의 文學的 創{'F에까지 마 

치는 발천을 하였다. 

國字가 없을 혜 外來文字가 傳來하면 그것을 借用하여 母國語를 표키해 

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漢字의 傳來

후 위의 f갖U와같은 借字方式이 母語表記의 첫 시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윤 訓民正音 창제 이 전에 쓰여 온 文字中에 서 남아 있는 유일한 言語材이J 

기 혜뭄이다. 

東洋漢文化園은 일찍부터 先進한 漢文化의 영향올 받아 漢字를借用하여 

文字生活을 했는데， 우리와 같이 고유한 文字를 갖지 웃한 日本이 漢字鷹

來 후 借用時代를 거쳐 假名률 만들 혜까지의 파정을 우리와 비교해 보연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鄭歌를 표기한 鄭tL.

과 같응 借字法이 萬葉假名우로 천하역 , 假名외 형 성 이 更讀의 略字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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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方法으로 되 었A먹 • 日本의 漢文의 讀法。l 口앓의 釋讀方法파 같다. 야 

는 얼찌 기 우리 나라의 舊譯仁王經(l4C초)에 서 그 讀法을 증명 해 주고 있 

다. 우리 나라의 借字表記體系의 발천에 佛家測이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볼 

수있는데 日本의 價{펀들도 佛典講釋 혜 讀法과 註解률 위해 經典行間에 漢

字略字호 표기하는 퉁 借字體系를 발천시켜 假名를 生成하는데 공헌이 컸 

던 것이다. 그리고， 釋日本記에 日本紀私記의 설을 인용한 ‘其字體頭似뿔 

字 未詳字義所Y훌播’ 와j新井白石의 同文通考에 서 ‘新字는 했書흘 닮았는데 

漢字의 體는 아니 다. ’ 라고 한 것 윤 高麗 轉林學士 崔行歸의 짧ßtL에 대 한 

그의 論說과 좋은 대 III 률 이 루고 있 다. 즉 ‘…獅;fL似했홉連布 彼士難謂’
이라-하여 鄭;fL이 漢字로 되어 있지만 했書가 連布한 것과 갈아 中國A은 

알까 어 캡 다고 했A니 漢字借字體系의 유사성 을 말하고 있는 것 이 다. 日

本에서도 이와 같은 借字時代를 거쳤음에도 固有文字說이냐 허무맹랑한 

神代文字說 갈운 것이 있기는 하다. 지금부터 약 300 년 천부터 주로 神

道家， 일부 國學者에 의해 일기 시작한 神代文字說윤 그들의 言語觀 • 歷

史觀에서부허 출발점이 달랐고， 그 사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A냐 결국 

金澤!l:三郞과 小負進平 같운 現代言語學者의 考證 o 로 神代文字存在說은 

하나의 虛構였음이 층영되었다. 그리고 古代文字說도 漢字에 의한 借字

體系였A리라고 추단한 정도 우리의 古代文字 유무의 논란에 참고가 될 

것이다. 

本來 母國語表記를 위 해 外來文字를 借用한다는 것 은 音素體系， 統離體

系， 文法體系 둥 여러 가지 연에서 불연하커 이률 데 없었을 것이다. 힘|‘ 

民正音 흥Ij制 후 訓民正音과 漢字를 雜用하기 위 해 방현을 마련했는데 , 힘l‘ 

民표音解制 合字解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文興끓雜用則有因字 

音而補以中終聲者 如孔子 1 훌人사당之類’ 

만약 고유 운자가 있 었 머 라면 뢰11民표音 창제 이 천에 도 고유 운자와 借字體

系， 고유운자와 漢字와의 雜用方法이 반드시 있었을 법한데 그러한 흔적이 

하냐도 없음도 납득하기 어 려 운 대 묵이 다'_ 고유 운자나 借字體系 모두가 文

字生活을 하기에 불완천했을테니까 雜用은 너무나 필연적안 방법이었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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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모를 일이다. 

古代文字의 출처 중 三國史記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말하는 ‘高興博士를 

얻어 비로소 書記를 갖게 되었다-百濟文字說’아나 홉句麗文字說， 그리고 

舊庸書나 高麗史에 있는 ‘文字와 記錄이 있다-澈海文字짧’과 旅R흉 申景

漫(1712-1780)이 그의 訓民正音題解序에서 ‘東方舊有倚用文字 而其數不

備 其形無法 不足以形-方言之形 而備一方之用也 표統因寅 我世宗大王製

힘11民표音 其例反切之쩌j’ 라고 한 ‘{갑用文字’ 를 천래 하는 우리 의 고유 문자 

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A나 當代의 文化的， 歷史的 배경A로 보아 漢字。l

거냐 漢字借字體系의 一環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척이다. 

手宮文字는 外國文字로 해석될 여지가 많A며， 淸牌錄의 高麗文字說은 

중국 사랍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漢字借字體系를 말‘하는 것이다(졸고 : 

弘大論獲 16 정 , 한글과 日本神代文字 참조) 

프皇內文， 法홉橋陣文， 王文文字， 南海石刻文， 刻木文， 玄휠2옮文 퉁은 

거의 믿을 수 없는 기록이며， 만약 이 기록을 믿는다연 이것은 岩刻畵냐 

覆洲土族의 f更者棒(messenger stick)과 비 슷한 文字 이 천의 기 호에 불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혐君時 神誌가秘詞를 만들었다고하는 神誌秘、詞文

이냐 天符經文은 같은 액랴의 것으로 뽑君 혜 文字(한글)가 있었다는 주 

장인데 최근에 한글의 원형까지 제시한 바 있다. 

4. 

지금까지 내세운 고대 운자셜은 說로서 그칠 뿐 일체의 言語材를 제시하 

지 뭇하였는데， 최근 한글윤 혐君三世 혜 창제되었다고 주장하연서 지금과 

거의 같은 한글 字形올 제시함A로써 바상한 판섭을 갖게 되었다. 그 論

冒는 파거 日本에서 거론펀 이른바 日本의 神代文字와의 관켠에서 한글의 

元型을 찾으려 한 것이며， 世宗大王의 訓民正音 창제설을 푸안하고 樓君

三世， 즉 4200 년 천에 한글이 만들어졌음을 주장하고 과거 日本에서 천 

:하고 있는 神代文字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글과 일치하고 있는 점율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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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本 神道家 및 國學者들에1 의 하여 주장완 論爆를 긍정 적 A로 받아들이 고 

있다. 다만 日 本 神道家 및 國學者에 의 하여 주장된 神代文字야말로 日本

古來의 神代文字。l 고 우리 한글윤 。l 를 모방한 것 이 라는 ‘ 日 本神代文字와 

한글은 親子關係’와 같다라는 황당무계한 설에 주목하고， 그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데 대한 反論形式우혹 論冒를 천개하고 있다 2) 

이러한 典據는 桓혐古記로 그 속에 合編되어 있는 樓君世紀의 ‘第三世

樓君 嘉動...... 命三郞Z普動讓正울三十八字 是寫加臨土其文티 ...... ’과 太티 

適史의 ‘團君훌動=年三郞Z普動誤正音三十八字 是薦加臨多其文티 ...... ’ 

(두 책 인용문 말마의 점선친 꿋에 오늘날의 한글과 거의 같은 字型 三十八字률 보 

이고 있힘의 기사와 東國歷代 • 團奇古史 퉁에 살려 있는 加臨多文 창제설 

을 그대로 인정하여， 기사에 의거 그것은 高麗初 光宗 혜까지 散在해 있 

었다고 한다(太白速史 : 94). 지연 판계로 詳論올 펼 수 없고(뻐觸 : 弘大論

難 16 접 참조) 그 論據의 허구성융 개략하기로 한다. 

(1) 典據냐 論證이 言語科學的이 못 되 고 傳說的이 고 神話的인 변은 앞 

서의 古代文字說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中國最古의 甲骨文字도 3000~3500 년 천의 것 으로 형 가되 는데 이 보마 

약 1000 년 전， 지금부허 4200 년 천에 音素文字인 지금과 거의 同形안 한 

끌이 창제되었다는 것은 言語짧運史上 수긍하기 어렵다. 

(2) 남아 있는 言語材가 하냐도 없다. 

(3) 典擾로 내 세 운 桓樓古記는 1911 년 大쁨敎徒인 雲權 桂延譯가 다음 

5개서를 合編하여 刊行한 것이다. 

三聖紀全上篇(安含老樓)

三聖紀全下篇(元童{뿌樓) 

樓君世紀($1否村똥編) 

2) 宋鎬洙써카 「廣場J(1984. 1 월호 .3월 호)에 ‘한글윤 世宗 이천에도 있었다’ 
라는 논설을 게재했다. 筆者는 同誌 2월 호에 ‘한즐운 世宗 해 창제되었다’라 
는 反論을 여고， 3 월 30 얼에는 한글 학회 연구 발표회에서 갇은 論題로 反論
을 폈 다. 지 금까지 의 총정 리 률 弘大論훌(1984， 16 輯)에 ‘한글파 日本빼代文 
宇’ 라는 論題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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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失餘記上下(休뿔居士編) 

太白速史(一十堂主A擾)

凡í91J에서 5 개서의 編幕者， 編흉經棒， 所藏家들에 대한 설영이 있고， 

1911 년에 太伯敎徒안 桂延壽가 妙香山 樓君魔에 서 썼음을 말하고 있 다. 

이 책들응 樓君을 중심A로 한 古朝蘇에 관한 기사인더l 歷史에 대한 객판 

척 기술 태도라기보다 太白敎徒로서 樓君을 추앙하는 태도로 기술하고 있 

다. 이 외 에 樓奇古史(729) ， 神事紀(失名著) 둥에 서 한글에 대 하여 같윤 

주장을 하고 있고 播君朝蘇 47 世 휩훌帝까지 의 年條別 記錄史가 一律的Z

르 되어 있는 점A로 보아 거의 갈은 내용의 책들인 것이다. 혐君朝蘇에 

대한 歷史的 評價는 두고라도 이러한 野史들의 기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 

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한글의 字型을 보이고 있는 太白速史는 李P百(l455~

1528)의 연찬오로 播君世紀를 펀찬한 李폼(1297 ~ 1364)의 玄孫이 다. 이 

책 에 는 大쁨敎의 tÆ典안 天符經과 三一神話가 들어 었으며 桓雄天皇이 神

誌練德、에 게 영 하여 書찢를 만들게 했 다든지 , 神誌의 훌文， 南#훌島의 石刻

文에 애한 이야기 퉁이 나요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천해오는 蘭說的인 이 

야기들을 채혹한 것무로 보안다. 그러고 이 펀자가 訓民正音창제 후의 안 

물이기 혜문에 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짧君世紀는 高麗末期의 學者 李햄(1297~1364)이 지었는데 호는 홈村이 

다. 휩훌君世紀는 李폼이 펀찬한 것과 雲懶 桂延醫가 1911 년 5 개서률 합펀 

한 桓遭古記 속에 있는 樓君世紀 외에 수종의 옐본이 세천되어 있는 것4 

로 알려져 었다. 어느 것이 李협이 쓴 樓君世紀인지 알 수 없는 일이며， 

그것도 李힘이 저술한 것이 아니라 奇古之書률 첩하여 펀찬한 것A로 되 

어 있다. 1911 년 桂延露가 합펀한 團君世紀가 原本이 라고 할 아무련 보 

장도 없다. 앞에 든 여러 책에서 古朝購에 文字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는 

데 李혐도 樓君 혜의 文字훌Ij制짧율 믿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것은 

加臨多文(筆者의 생각으로는 漢字{쓸字體系률 말한 것A로 봉)이라고 표현했지 

만 李폼이 환 뽑君世紀에 는 한글의 字型이 없었는데 후세 의 大保敎徒들이 

先驗的 思考에 의해 한글의 字型올 加筆縣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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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末의 주권 회 복 운통과 i훈련시 켜 폴 혜 樓君의 추앙파 머 불셔 古代

文字說융 뽑君과 결부시킨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그리고 현찬 연대도 

李힘이 죽기 1 년 천인 66歲 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믿기 어려운 일 

。1 마. 

國字에 래한 先A들의 커록은 口傳되어 오던 온갖 f專說的인 이야기들로 

부터 筆者의 推論， 후세 인의 얹論， 歷史的 狀況에 짜른 각색 과 융색 풍 

으로 사실과 동옐어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古代

文字 사용설운 古文敵의 여기저기에 끼어있는 片言들로서 그 그링자조차 

도 정할 수 없는 것들로 科學的 論證이 서지 않는 한， 한 推論에 그칠 뿐 

이다. 최근 제시된 桓團古記 속의 자료들은 信擺、↑生이 빈약한 野史들에 설 

혀 있는 것4로 古代에 고유 품자가 없었다는 치금까지의 說을 뒤엎올 정 

도가 되지 옷한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言語材와 諸記錄 그리고 文字짧達上의 얼반척 과 

정A로 보아 訓民正音용Ij制 이 첸에 는 우리 말을 표기 하는 고유 운자가 없 었 

고， 鄭fL. 更讀· 口옮의 漢字借字體系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없JI奎(1923) : r朝鷹語文經繼」

옳敏洙(1980) : r新國語學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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